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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승용차

서울시청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

도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익산-완주)

→순천완주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영암-순

천)→고흥IC→우두마을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고흥공용버스터

미널 →고흥공용버스터미널 정류장 도보이동

→고흥공용버스터미널 정류장 고흥-벌교, 고

흥-과역행버스승차→과역버스터미널정류장

하차→과역버스터미널정류장도보이동→과

역버스터미널 정류장 과역-남열, 과역-점암행

승차→우두정류장하차→우두마을

▶열차

서울용산역→순천역→순천역정류장도보

이동→순천역정류장88번승차→코사마트앞

정류장벌교-고흥행버스환승→고흥공용버스터

미널정류장하차→고흥공용버스터미널정류장

고흥-벌교,고흥-과역행버스승차→과역버스터

미널정류장하차→과역버스터미널정류장도보

이동→과역버스터미널정류장과역-남열, 과역

-점암행승차→우두정류장하차→우두마을

우두해수욕장 수산물위판장활성화시키겠다

김상만어촌계장

고흥의동쪽끝자락에자리한우두마을은빼어

난경관과깨끗한바다수질을자랑합니다. 최근

에는팔영대교가개통하며고흥의관문이자여수

로통하는교통요지로변모했습니다.팔영대교개

통을 기회로 우두마을도 발전했으면 좋겠습니

다.

김상만(61) 우두마을어촌계장은올해취임한

후어떻게하면마을을활성화시킬수있을지고

민이많다.

20대시절객지생활을제외하곤평생을고향에

서살아온그는그동안우두마을이각종정부정

책이나혜택에서배제되며마을주민들또한소심

하게변한모습을안타까워하고있다.

김 계장은 우두마을은 도로(77번 국도)의 끝

에있었다며 정부는교통소통이원활한지역부

터발전시켰기때문에우두마을은항상소외받았

다고말했다.

다행히 마을 활성화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

2016년 12월고흥군영남면우천리와여수시화

정면적금도를잇는팔영대교가개통한것이다.

김계장은 항상도로끝마을로불렸던우두마

을이고흥입구로불릴수있게됐다며 다리공

사를시작하기전토지수용때마을주민들은적

은 보상액이었지만 싫은 소리 없이 찬성했다고

회상했다.

김 계장이가장먼저추진하는사업은마을수

산물위판장이다. 마을주민 90%가어업에종사

하고있지만판로가마땅치않아그동안여수지역

위판장을이용할수밖에없었다.여수어민들과같

은값에수산물을팔아도배연료비용, 소요시간

등을고려하면손해보는상황이었다.

그는 팔영대교개통을계기로인근에있는우

두해수욕장, 수산물직판장까지 활성화되면 우리

마을도잘사는마을이되지않을까싶다며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다리 공사 때 만든 2200평

(7300㎡)규모물양장(物揚場)도주민동의아래

존치시켰다고설명했다.

우두마을사람들은마을이생긴이래항상갇

혀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생각도

덩달아좁아졌습니다.이제는마을사람들이노력

해생각의벽을깨고다른마을처럼잘사는마을

로만들어보겠습니다.

/김용희기자kimyh@kwangju.co.kr

고흥군영남면우천리우두마을전

경. 예전에는 77번 국도가 끝나는

오지마을이었지만지난2016년12

월고흥과여수를연결하는팔영대

교가개통되면서고흥의관문이됐

다.마을뒤쪽으로는소뿔을닮았다

고알려진우각산(牛角山)이자리하

고있다.

우각산아래

소머리마을

62가구108명거주대부분어업에종사…귀어인들많아 젊은마을

우두해수욕장 팔영산 다도해드라이브코스거점…관광자원풍부

우두마을(사진왼쪽)과여수시적금도를잇는팔영대교.이다리는길이1340m,주탑높이는138m에이

른다.왕복2차선차도와함께인도도개설돼걸어서적금도로넘어갈수있다.

고흥반도 동쪽에 자리한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우두마을은군청소재지에서멀리떨어진오지로

꼽힌다. 하지만청정해역과수려한자연경관을지

녀언제든지발전할수있는잠재력을가진마을로

알려져있다. 깨끗한바닷물을끼고있어낚싯대만

드리우면신선한해산물을낚아올릴수있고팔영

산우두해수욕장등명소들이가까이있어즐길거

리가풍부한곳이다.

우두마을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

로끝마을로불리던상황에서 소머리를뜻하는마

을 이름처럼 고흥을 대표하는 마을로 변모하기 위

해다양한시도를하고있다.

김상만(61) 우두마을 어촌계장은 팔영대교로

인해우두마을은더이상끝마을이아니다며 고흥

의 관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나오는 명소로 만

들겠다고말했다.

◇소머리를닮은여자만(汝自灣)입구…천혜의

선박 피난처=우두마을에 정확히 언제부터 사람들

이살기시작했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 마을뒤쪽

에우각산(牛角山해발350m)이솟아있는점으로

미뤄마을은 소의머리 즉쇠머리로불리다한자

표기인우두(牛頭)가정식명칭으로정해졌다.

한땐 100여가구주민 300여명이모여살았지만

현재는62가구108명(2018년기준)이거주하고있

다.주민일부는밭농사를짓고있지만대부분은어

업에종사하고있다.

65세이상노인이70%에달하는고흥군평균인

구분포와달리우두마을은65세이상노인이35명

밖에되지않는비교적젊은마을이다. 우두마을을

포함한우암간천용암신성마을등우천리를구성

하고있는 5개자연마을중인구나면적면에서가

장규모가큰축에속한다.

김계장은 객지로떠났던마을사람들이최근대

를이어어업을하기위해귀향하거나조용한곳에

서고기를잡으며살고싶은타지사람들이귀어한

영향이라고설명했다.

마을뒤쪽우각산과함께마을앞쪽에펼쳐진조

그만 만(灣)에는 우두항이 자리잡고 있다. 3만

2000㎡밖에되지않는작은항구이지만양쪽으로

나지막한야산이있어태풍이불때는인근어선들

의 피항처로 활용된다. 우두항은 강태공들이 즐겨

찾는숨겨진낚시명소다. 여수특산품인돌문어가

이곳에서도 잘 잡히고 개불은 품질이 좋기로 소문

나있다.

김계장과함께마을어촌계업무를맡고있는강

대공(66)씨는 오염원이적은여수만초입인까닭

에바닷물이맑아농어치어산란장이있다며 우두

마을앞바다는맛좋은물고기가많이잡히는곳이

다고설명했다.

◇팔영산 등 풍부한 주변 관광지=우두마을에서

자동차로10분만달리면고흥에서가장높은산이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8개 지구 중 유일한 산악지구

인팔영산(八影山해발608m)이나온다. 2011년1

월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영산은 8

개의봉우리가각기다른모습을하고있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봉 유영봉(491m) 2봉 성주봉

(538m) 3봉생황봉(564m) 4봉사자봉(578m) 5

봉 오로봉(579m) 6봉 두류봉(596m) 7봉 칠성봉

(598m) 8봉적취봉(608m)으로여덟봉우리가남

쪽을향해일직선으로솟아있다. 예전에구례화엄

사순천송광사해남대흥사와함께호남 4대 사찰

로꼽히던능가사를비롯한기암괴석으로이뤄진신

선대,강산폭포,자연휴양림등명소가많다.

가까이는 여수시 화양면, 멀리는 순천만습지 등

한눈에볼수있는한려해상풍경이팔영산의자랑

거리다.

팔영산 동쪽 줄기에는 우각산을 비롯한 우미산

(牛尾山해발 447m)이 우두마을과 가까이에 있

다. 소머리를 의미하는 우각산부터 소꼬리 우미산

까지이어진등산로는높지않은높이에다도해풍

경을감상할수있어등산객들에게인기가좋은코

스다.

또팔영대교아래쪽에펼쳐진우두해수욕장은얕

은수심과절경을지녀주민들이애용하는곳이다.

400m에걸쳐있는고운모래사장은둘째치더라도

지금까지한번도인명사고나지않은안전한장소

다.

◇팔영대교개통이가져온마을발전기회=77번

국도가 끝나는 곳에 자리한 우두마을은 항상 도로

끝마을에 있어 오지마을로 불리다가 지난 2016년

12월발전의기회를맞았다.

우두마을과 여수시 적금도를 잇는 길이 1340m

연륙교 팔영대교가12년의공사를마치고개통된

것이다. 고흥과여수사이에놓인다리 11개중첫

번째다리인팔영대교는현수교방식으로만들어져

빼어난 모습을 자랑한다. 주탑 높이는 138m에 이

른다.

다리개통으로77번국도는적금도까지이어지며

바다드라이브코스로정평이났다. 왕복 2차선차

도와함께인도도함께개설돼걸어서적금도로넘

어갈수있다. 익산국토관리청은올연말까지적금

교(255m),낭도대교(적금도~낭도470m),둔병대

교(낭도~둔병도640m), 조발대교(둔병도~조발도

990m), 화양대교(조발도~화양 854m) 등 5개 교

량공사를마칠예정이다. 이들이완공되면우두마

을은여수시화양면에서고흥으로들어오는관문이

되는것이다.

우두마을주민들은간만에찾아온도약의계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팔영대교 공사를 위해

주변 토지를 수용할 때도 적은 보상금이었지만 군

소리없이동의했었다.

김 계장은 다리가 모두 완공된다면 우두마을은

다도해 드라이브 코스의 거점으로 거듭나며 많은

사람들이찾아올것이라며 마을주민들과한마음

으로고흥대표명소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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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영대교개통…꽉막힌오지마을에서고흥의관문으로


